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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지역 카페와 손잡고 1회용 컵 줄이기 본격 돌입
- 29일부터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실시…25개소‘인천e음 카페’참여 -

- 다회용 컵 보증금 천원,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불 -

이제 인천시청 인근 카페에서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손쉽게 

이용할 수 있게 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의 ‘다회용 컵 공

유서비스 시범사업’의 ‘인천e음 카페’가 이달 29일부터 본격 운영

된다고 밝혔다.

‘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시범사업’은 시청 주변 카페와 관공서 사내 

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며, 현재 참여를 희망한 ‘인천e음 카페’는 

25개소에 이른다. 

‘인천e음 카페’는 인천형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에코 매장이다. 음

료를 구매하는 고객은 보증금 1,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

아 매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이용한 뒤, 인근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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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무인반납기는 ‘인천e음 카페’는 물론 시청 및 교육청 등에 설치되

며, 고객이 반납한 컵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보증금을 현금 또는 

포인트로 돌려준다.

이번 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기술 

(ICT)기반 반납기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용해 다회용 컵의 적합 여

부를 판단하고 보증금을 환급하는 기술을 지원하며, 사회적기업인 행

복커넥트는 적합 판정을 받은 컵을 회수해 7단계의 세척‧살균‧소독 과

정을 거쳐 인천e음 카페에 재공급한다. 

지난 11일부터 시청과 교육청 내 사내 카페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으

며, 이달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참여하는 카페는 

https://incheon.oopy.io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시는 이번 사업의 홍보를 위해 시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

후기 이벤트를 약 1달간 진행한다. ‘인천e음 카페’에서 다회용 컵

을 사용한 후 사진 또는 영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필수 

해시태그(#인천해피해빗)와 함께 게시 하면 된다. 참여자들에게는 풍

성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. 이벤트 내용은 에코꼬미 인천 인스타그램

(@ecomy_incheon), 페이스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.

시는 이번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 추진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

https://incheon.oopy.io/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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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지속가능한 다회용 컵 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등 1회용 컵 없

는 친환경 ‘인천e음 카페’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 

정낙식 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“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 컵 대신 

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안착돼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이 하

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

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참고 1 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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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인천e음 카페 명단


